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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유권자연대

“수험생들에게 대선투표 적극 독려”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 수험생들이 모인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민주당을 시작으로 국민 경선방식을 채택하는 모든 정당의 경선과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겹게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세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유권

자’라는 다른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험생이 바라보는 세계는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바라보는 세계와 다르

다”며 “우리의 세계는 비좁은 골방에서 책과 씨름하며 자신과 싸우는 세계이고 컵

밥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정직한 노력의 가치를 믿는 세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정의는 정직하게 도전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

법시험과 행정고시 폐지를 통해 공채축소와 경력직·특채확대를 통해 정치권은 이

제 결과에 승복하는 것조차 막으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와 5급 공채 폐지는 ‘공정’에서 ‘불공정’으로의 이행”이라

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뿐 아니라. 각 대선 후보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

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유보한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정치인이 아닌 우리의 미래”라며 “우리는 우리의 정의, 공정, 균등이라는 헌법

적 가치를 선거를 통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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